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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님이 주신 선물 - 배우

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도 입시 경쟁은 참 뜨

거웠습니다. 오히려 지금은 혁신학교, 대안학교, 봉사활

동, 자율활동 등 교육의 다양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, 

그 시절엔 좋은 내신등급과 학력고사 점수를 받게 하는 게 

모든 학교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. 중고등학생은 그저 공

부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. 하지만 저의 학창 시절은 달

랐습니다. 제 학창 시절은 학교가 아니라 성당 주일학교에

서의 추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.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

장 빛나는 시절이고 항상 돌아가고픈 기억입니다. 

저의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볼 때 떠오르는 것들입니다. 

‘친구들과의 추억, 멋진 선생님에 대한 동경, 형들에게 배

우는 일탈, 이성에 대한 설렘과 마음 앓이, 수많은 꿈들, 음

악, 문학, 영화, 연예인,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적대감, 정

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,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는 가

출, 그리고 기도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안도감과 편안

함….’

이런 저의 학창 시절 모든 기억에는 성당 주일학교 친구들

과 선생님, 신부님, 수녀님이 함께 있습니다. 저희에게 성당

은 지옥 같은 입시 전쟁에서 벗어나 웃을 수 있고, 숨 쉴 수 

있는 천국이었습니다. 성당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준비하

면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

수 있었습니다. 지금으로 치면 훌륭한 대안 교육을 성당 주

일학교를 통해서 받은 셈이니, 당시의 저와 친구들은 참 축

복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. 만약 성당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

았다면 저는 배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. 주일학교 연극반

에서 연극을 처음 알게 되어, 매년 성당에서 연극 공연을 하

면서 꿈을 키웠고 지금껏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.

배우는 신체적·심리적 유연함과 공감 능력, 내적 진실을 

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투명한 표현력, 음악적·조형적 

감각, 세상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 등 많은 요소들이 발달되

어 있어야 합니다. 이러한 요소들은 타고나기도 하고, 삶의 

과정에서 축적되기도 하며 학습을 통해 개발되기도 합니

다. 저의 경우는 이러한 요소들이 대부분 성당 주일학교 시

절의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학습되었습니다. 정서적으로나 

신체적으로 너무나 섬세하고 예민했던 그 시절에 학교에서

의 강압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, 

나의 몸짓을 표현할 수 있었던 성당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

는 배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   

이렇게 성당 주일학교는 저에게 평생 추억하며 웃을 수 

있는 학창 시절을 남겨 주었고, 배우로서 갖추어야 할 많

은 감각과 배우라는 직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. 혹, 이런저

런 이유로 자녀들을 성당 주일학교에 보내길 꺼리시는 부

모들이 계신다면, 주님께 맡겨 보시길 자신 있게 권해봅니

다. 주님은 당신들의 자녀에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는 줄 

수 없는 평생의 크나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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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

